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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할것입니다. 

정부는새로운국토경영전략에맞추어서과감하고도효과적인지원대책을펼

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무엇보다도지방스스로‘하겠다’는의지가가장중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바로 지방이 주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일회적인 나눠주기식 지원으로는 지

방도나라도발전에한계가있습니다. 

지역의연구소와대학을지원하고조세구조를조정해서지방이자생적으로발

전하는길을터주는일은중앙정부가하겠습니다. 그러나혁신은지방의몫입니

다. 지방에계신여러분이스스로혁신의동력을창출해서선순환적인발전을계

속해나가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학, 상공계, 언론, 시민단체등 5대주체

가유기적으로결합하고협력해서비전을세우고역량을키워나갈때비로소지

방은혁신과발전의거점으로자리잡게될것입니다. 정부도지역의역량과가능

성을우선적으로고려해서효과를가장잘낼수있는곳부터선택적으로지원해

나가는정책을채택하지않을수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성공시킵시다. 우리는 할

수있습니다. 대한민국의모든지역이균형있게발전할수있도록합시다. 지방

으로부터 성장의동력을얻어서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로나아갑시다. 

다시한번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된다는확신을가져주십

시오. 중앙정부는하겠습니다. 거듭의지를밝힌다면저는된다는확신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반드시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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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문화방송창사35주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마산MBC는공정한보도와유익한정보로도민들의많은사랑을받아왔습니

다. 경남지역의발전은물론우리의민주화와산업화를앞당기는데큰힘이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제본격적인균형발전시대가열립니다. 수도권과지방이함께발전하는시

대입니다. 지방 스스로가 주도하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특히 지방의 자치단체,

대학, 언론, 상공계, 시민단체를비롯한5대주체들이앞장서주셔야합니다. 마

산MBC에거는기대가매우큽니다. 정부도최선을다해돕겠습니다. 

다시 한번창사 35주년을축하드리며마산MBC의 더큰발전을기원합니다.

도민여러분, 늘건강하고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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